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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층의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

해 비례할당 및 가중표집방식으로 수집한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자료의 50세 이상 성

인 615명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검증에는 Preacher와 동료들(2007)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한 단계적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소득은 우

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졌

다. 즉, 낮은 소득이 우울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사회적 자본이 열악할 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 고령층의 우울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몇 가

지 실천적 함의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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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고령층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국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42.7%에 달하며, 생애주기별 빈곤율은 50대 이상 고령

층으로의 진입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다(연합뉴스기사, 2017). 40대 이후 고령화가 진

행됨에 따라 빈곤율이 완만히 상승하는 평균적인 OECD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석(2014)은 국내 고령층의 많은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중단되는 ‘절벽 시스템’에 직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토대로 중산층의 삶을 사는 이전과 달리, 50대 이후에는 고용안정성의 악화와 노후에 

대한 준비부족이 맞물려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고령층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김진현, 한지나, 2014; 이상록, 김

찬희, 2016).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빈곤층인 가구소득 1분위 노인의 우울증상 점

수는 15점 만점에 7.3점인 반면, 부유층인 가구소득 5분위 노인은 3.8점으로 나타나 경

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이러한 소득수준과 우울의 부적 관계에 대해,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은 빈곤이 개인의 역경과 대처자원 부족을 초래함으로

써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김태완, 윤상용, 2015; 정은희, 2015). 실제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국내 고령층의 경우 생존에 필요한 영양이 불균형해지기 쉬울 

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

활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권중돈, 2016; 이상록, 김찬희, 2016; 이주미, 정진욱, 2015). 

고령층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연구는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대개 두 변인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층의 우울위험을 

높이는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구체적인 개입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이상록, 김찬희, 2016; Djernes, 2006; Miech & 

Shanahan, 2000; Murata et al., 2008). 일부의 경우,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탄력성 등

의 심리사회적 요인(엄태완, 2008; Chou & Chi, 2001; Yang & Choi, 2015), 음주나 

운동과 같은 행동 요인(권태연, 2012; 남일성, 염소림, 2013), 가족지지 등 사회적지지

(엄태완, 2008)의 역할을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으로 함께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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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특성에 집중하거나 미시적인 대인관계 특성만을 강조하였고, 저소득 고령층

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현주, 정순둘, 김고은, 2013)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적․물적 자본에 이어 제3의 자

본으로 일컬어질 만큼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은령, 2013). 구체적으로, 사

회적 자본이란 집단 간 혹은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규범, 가치, 신뢰, 참여 및 

상호이해를 수반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자원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유지되

며 협동을 촉진한다. 사회적 자본을 개념화하는데 있어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대개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규범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라는데 

공감을 이루고 있다(배경희, 김석준, 2012).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개별적인 자원

이라기보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속성을 가진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우울 등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문필동, 이정화, 2017; 손용진, 2010; 신상식, 최수일, 2010; 

최미영, 2008). 고령층의 경우, 높은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때 우울이 감소하며(손용진, 2010; 최미영, 2008), 지역사회 내 신뢰, 협

력, 정보공유, 지역사회 참여수준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이홍직, 2009). 특히,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이나 욕구충족

에 활용할 사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저소득 고령층에게(권중

돈, 2016),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 있다. 사회

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때, 소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까닭이다(강소랑, 문상호, 2012; 엄태완, 2012). 이는 결국 사회적 자본이 우울위험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Fitzpatrick et al., 2005; 

Fujiwara & Kawachi, 2008). Warren과 동료들(2001) 역시 사회적 자본이 건강, 인적

자본, 재정자립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 계층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

음을 보고한 바 있다(이현주, 정순둘, 김고은, 2013 재인용). 

이상의 논의는 사회적 자본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의 우울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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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층의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질적

으로 검토하고자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이 특정 개입프로그램의 이론

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더 효과적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Narcross, 2001; 정덕진, 2014 재인용), 본 연구는 저소득 고령층의 우울 예방을 위한 

보다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은 고령층의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득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가?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층과 우울

우울은 흔히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연숙 외, 

2012; 신윤희, 1996; 최순인, 2002). 특히, 고령층은 신체적, 생물학적 노화를 경험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절정기에 달해 하강과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원치 않는 은

퇴를 겪는 등(김양희, 김진희, 박정윤, 2001; 백옥미, 2013 재인용) 다양한 변화에 직면

하게 된다. 이 같은 신체적․심리적․사회경제적 변화는 동 시기 불안과 우울을 유발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윤은자 외, 2013). 고령층은 노인을 비롯해 중장년까지를 아

우르는 개념(권중돈, 2016)이지만 흔히 퇴직연령인 60대 전후를 일컫는다. 그러나 다

음의 맥락에서 국내 고령층의 우울문제만큼은, 고령층의 범위를 그 보다 이른 50대까

지 확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정년연령과, 조기․강제퇴직 등의 영향으로 일찍이 40∼

50대부터 노인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고(최가영, 조임현, 이의훈, 2001), 이와 관련된 

역할상실, 사회적 격리에서 오는 소외감 등은 정신질환 이환률을 증가시킨다(이선자, 

2000; 유인영, 임민경, 유원섭, 2002 재인용). 즉, 동 시기에 뚜렷한 사회적 역할이나 

목표 없이 고독하고 무료하게 보내는 사회적 노화(Atchely, 1988; 신은영, 이인수, 

2002 재인용)는 우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2008; 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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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후 본격적인 노년기에 들어서면 질병, 배우자 사망, 경제사정 악화. 사회적 

고립 등과 함께(허준수, 유수현, 2002),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기능저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상이 더욱 증가한다(백옥미, 2013). 특히, 노인의 경우 우울을 신체적 

호소문제로 감추거나 불편상태를 덜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이현주, 2013; Eaton et al., 

2000; Gallo, Anthony & Muthén, 1994; Hasin & Link, 1988) 잠재적으로 우울을 겪

는 비율은 늘어날 수 있다. 

국내 고령층의 우울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증 진료인원 중 60.7%가 50대 

이상에 해당하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우울의 증가속도 또한 50대부터 가파르

게 증가한다(강상경, 권태연, 2008). 이 같은 조사결과는 고령층이 가진 우울문제의 심

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작 고령층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인들조차 우울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있어(김미혜, 이금룡, 정순둘, 2000) 

향후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은영과 이인수

(2002)는 국내 고령층의 우울문제를 50대 초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

며, 정순둘과 구미정(2011)은 고령층의 우울을 예방적 과제로 다루기 위해 노년기 문

제로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역시 고령층을 50대 이상 성

인으로 규정하고 우울을 검토하였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기분, 기능수준에 영향을 미치고(Oni, 2010), 삶의 질 

저하, 자살문제 등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문제들을 동반함으로써 사회적 손실과 부담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태연, 2012). 이러한 우울은 근심, 침울함, 실패

감, 무력감,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는 정서상태로,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놓여있다(James, 1978). 우울의 일반적인 증상에는 주로 에

너지와 동기 부족, 활동수준 저하, 인지적 능력 부족, 집중곤란, 수면과 식사에서의 장

애, 빈번하고 불가항력적인 절망감으로 인한 흥미 부족 등이 포함된다(김미혜, 이금룡, 

정순둘, 2000). 따라서 우울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정서적 장애이자

(정윤경, 2016)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피로, 의욕상실, 무가

치함 등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우울의 원인은 생리․심리․사회․문화 등 다차원적이기에 특정요인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생화학적 또는 인지심리적 요인에 의해 예측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

뤄왔다(엄태완, 2008). 그럼에도, 우울은 개인이 경험하는 비관적인 마음상태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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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 혹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로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차원의 주요 단면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웅, 임란, 2014)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우울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인 Seligman(1975)

의 학습된 무기력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 모두 자기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 환경을 통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포

기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을 더욱 비하하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불안과 

우울이 발생한다(민숙, 장숙희, 박재경, 2001 재인용). 즉, 개인의 기질이나 인지가 우

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차원에서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이 우

호적이지 않을 때에도 우울은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이해 하에, 보다 최근에는 성

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김태완, 윤상용, 2015; 안은미, 

2011; 정은희, 2015; Brummett et al., 2003; Chiavegatto et al., 2013; Zimmerman & 

Katon, 2005). 

2. 소득과 우울의 관계

빈곤은 그 자체로도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Marmot et al, 2014)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에 소득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한

다고 보는 ‘사회적 원인가설’과 우울로 인하여 빈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선택

가설’을 취한 상이한 관점의 연구들이 혼재한다(김태완, 윤상용, 2015; 엄태완, 2008; 

Marmot et al, 2014). 어느 측면이 우선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빈곤과 우울 간에 상호 긴밀한 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사회적 

원인론에 기초하여(권태연, 2012; 김태완, 윤상용, 2015; 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우울이 빈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일찍이 국외의 경우, Belle(1990)은 빈곤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낮

은 소득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

명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위험이 높다는 연

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완, 이주미, 정진욱, 2015; 남일성, 염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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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상록, 김찬희, 2016). 또한, 건강불평등 이론의 관점에서 노년기의 우울은 부와 

자산,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는데, 다른 생애에 비해 50대를 넘어서면서 우울에 대한 빈곤 등의 사

회경제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상경, 권태연, 2008). 

빈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주로 절대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로 설명된

다. 절대소득가설은 빈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건강유지에 필요한 절대적 

자원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상대소득가설은 절대적 빈곤이 아닌 불

평등한 소득분배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자본의 부식 등을 초래할 수 있

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Kawachi & Kennedy, 1997; Lynch et al., 

2000).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층의 빈곤을 보다 다각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한 국내 연

구들이 소수 등장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김태완 외(2015)는 다차원적인 빈곤개념을 

통해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빈곤과 우울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노인자살 등의 병리적 문제의 주된 배경으로 우울에 주목한 이상록과 김찬희

(2016)는 물질적 결핍의 영향을 중심으로 빈곤과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불충분한 

소득과 그로 인한 물질적 결핍의 직접적인 경험들이 심리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욕구소득비(need-income ratio)에 주목하였다. 욕구소득비는 소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한 개념으로서 보통 월평균 가구 소득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는 방식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과 

가구원수를 고려하는 동시에 당해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물

가지수를 반영한다는 장점을 갖는다(박현선, 2008). 또한, 단순 가구소득과 달리 가구

의 욕구(need)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구인회, 2002). 실제로 빈곤이나 가구의 소

득수준을 다룬 다수의 연구들에서 빈곤 여부와 소득분위에 따른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욕구소득비가 사용되고 있다(구인회, 2002; 구인회, 김순규, 2003; 이뿐새, 2018; 이

현주, 2017). 이에 본 연구는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욕구소득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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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우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1990년대 이후,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현

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사회복지계의 경우, 사회

적 양극화, 고령화, 사회배제 등의 문제를 신뢰, 네트워크, 규범,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선도한 Bourdieu(1986)는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상호면식이 있고 알고지내는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연결망에서 

얻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Coleman(1988)

은 사회구조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을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

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문화 또는 조직의 특성을 거시

적으로 접근하는 방향과,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미시적 접근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연결망 속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Lin, 2001)으로 정의되는 반

면, 거시적 접근에서는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

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등장하는 신뢰, 규범, 사회적 연결망, 의미, 연대 등은 연구

자에 따라 신뢰를 사회적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

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마다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

나의 예로 Tsai와 Ghoshal(1998)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는

데, 그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으로 분류하였

다. 첫째, 관계적 차원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 특성이 이익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신뢰이며 호혜적 규범도 포함된다. 둘째, 

구조적 차원은 행위자들 간 연결망의 특성과 형태에 초점을 두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은 네트워크이다. 셋째, 인지적 차원은 자원에 대한 표현, 해석, 의미체계의 공유를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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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의 측정 역시 다양한 개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국외의 경

우, Narayan(1998)은 집단의 특성, 규범화, 어울림, 일상생활 활동, 이웃과의 관련성, 

자원봉사,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로 개발하였다. Grootaert 등(2003)은 기존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자본의 개념을 재분류하여 사회집단과 네트워크

(social group and network), 신뢰와 단결성(trust and solidarity), 집단행동과 협동

(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정보와 대화(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사

회적 응집력과 단합(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임파워먼트와 정치적 행위

(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를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분류기준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Hsu 등(2011)은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 비전 공유의 3가지 변수로 병원 

조직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관계적․인지적 차원을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로는 김

동헌 등(2006)이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연결성, 비전․목표․핵심 가치 공유, 호혜

적 규범, 신뢰, 협력, 단체 참여 정도의 6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송미정과 이영민(2010)

은 네트워크, 가치 공유, 호혜적 규범, 신뢰, 시민활동 참여의 5개 영역으로 서울시 공

공기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살펴보았다. 장손득(2017)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측

정지표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사회구조로 5가지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그중에서도, 김순은 외(2014)는 고령층의 포괄적인 사회적 자본을 검토하기 위해 신

뢰. 네트워크, 규범의식, 사회시스템, 비공식적 통제, 사회적 응집력, 지역사회 어르신 

인식,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 활동, 전반적 환경평가로 10가지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동 척도는 WHO가 고령층의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목표로 제시한 고령

친화적 환경의 특성(WHO, 2007)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자

본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김순은 외(2014)의 사회적 자본 문항에는 고

령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성이 높은 이웃 및 다른 세대와의 유대를 비롯해, 고

령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할 안전하고 편리한 물

리적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되, 정치 및 사회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 자원봉사활동, 가치, 이타심 등을 강

조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연구는 신뢰,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협력 등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 등을 중심으로 각 학문 분야 및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요소를 개

발하고 있다(최종혁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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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일반적으로 저소득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용자원이 적고 관계망이 빈약하며, 

사회적 자본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우석, 2009; Brisson & Usher, 

2005; Locher et al., 2005).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 정순둘, 김고은(2013)은 다음의 사

실을 지적한다. 우선, 저소득층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자녀 또

는 친지를 통한 지원과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까운 가족마저도 믿지 못하

는 현실에 놓일 수 있다. 그 경우, 복지관, 소방관, 구청 등 공적 네트워크가 사적 네

트워크를 대체하는 지지기반으로 활용되는데, 서비스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제도에 대

한 불신이 동반되면서 결국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저하된다. 최지민 등(2015) 또한 금

전적 부족,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 고령층이 신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경로당 등의 여가복지시설에 진입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

운 저소득 고령층에게(권중돈, 2016)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 

Brisson과 Usher(2005)가 사회적 자본을 가리켜 저소득 계층이 가난을 탈피하도록 돕고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에 처한 고령층에게 사회적 자본은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요인들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수준

을 향상시키며(Coleman, 1998; Putnam, 1993),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결합하였을 

때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희봉, 이희창, 2005). 특히,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자본이 소외감,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강소랑, 문상호, 2012; 

엄태완, 2012; 이홍직, 2000),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저소득 고령층의 우울 문제를 완화

하고 안녕(well-being)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개입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고령층의 우울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한 일련의 선행연구들 역

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혜지 등(2015)은 사회적 자본의 사

회참여와 네트워크가 고령층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고, 손용

진(2010)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분석하여 성인자녀 관계망과 사회적 

관계망이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만성관절염 노인환

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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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령(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 때 열악한 건강상태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완충효과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사회적 자본이 고령층의 정신건강과 같은 삶의 중요한 부분에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기한 것 처럼 저소득 고령층은 빈곤과 같

은 열악한 상황 속에 사회적 관계형성과 활동범위도 제한적이므로(이현주, 정순둘, 김

고은, 2013) 우울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의 우울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고령층의 열악한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적 자본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재원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실시한 ｢2017 연령통합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동 설

문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2017년 3월 한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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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사전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

용한 1:1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인구 중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비례할당 및 가중표집한 1,017명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 615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되었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우울

우울은 지난 일주일간 느낌과 행동을 묻는 CES-D 10(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ed Mood Scale)척도로 측정되었다. 동 척도는 미국 국립 정신 건강 연

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발된 CES-D 20척도를 총 10문항으

로 간소화한 것이다. 문항에는 ‘평소 일에 대한 귀찮고 괴로운 느낌’, ‘집중의 어려움’, 

‘우울한 느낌’ ‘모든 일이 힘든 느낌’,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문항과, ‘비교적 잘 

지냄’, ‘큰 불만 없이 지냄’의 역문항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

난 일주일 동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하루 미만)’ 1

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하루 이틀 정도)’ 2점,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4일 

정도)’ 3점,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5∼7일 정도)’ 4점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그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우울 신뢰도(Chronbach’s α)는 .772였다. 

2) 독립변수: 소득

독립변수인 소득은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욕구소득비를 통해 

측정하였다. 욕구소득비는 가구소득의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동시에 다루며(박

현선, 2008), 가구소득과 달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표현되는 가구의 욕구를 동시

에 고려한다는 장점을 갖는다(구인회, 2002). 이를 위해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2017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욕구소득비를 구한 후, 1단위씩 구분하여 소

득수준을 파악한 선행연구들(김광혁, 2008, 2014; 구인회, 김순규, 2003; 이뿐새, 2018)

을 토대로, 1(1미만)부터 4(3이상)까지 나누어 측정하였다.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경

우는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이며, 1은 해당 가구가 가구규모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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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는 소득이 빈곤선의 200%, 3

은 300%를 뜻한다(구인회, 김순규, 2003).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조절변수: 사회적 자본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김순은 외

(2014)의 사회적 자본 문항을 활용하여 고령층이 인지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조사하였

다. 동 문항에는 신뢰(‘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음’,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해

주려 함’ 등), 네트워크(‘이웃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편임’, ‘친구들과 자주 연락함’ 등), 

규범의식(‘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함’, ‘선거 때 항상 투표하는 것이 중요

함’ 등), 사회시스템(‘정부가 공정하게 일처리 함’,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공정

함’ 등), 비공식적 통제(‘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배회한다면 관여함’, ‘동네에서 싸

움이 벌어지면 조치를 취함’ 등), 사회적 응집력(‘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웃을 돕는 편

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같은 가치를 서로 공유함’ 등), 지역사회 어르신 인식(‘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배려하고 도우려함’,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을 인생의 선

배로써 존경함’ 등), 사회적 지원(‘정부 및 지자체가 어른신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 ‘필요시 언제든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등), 지역 활동 참

여(‘동네사람들이 직접 제공하는 양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 ‘동년배 이웃

과 더불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음’ 등), 

전반적 환경평가(‘우리 지역의 공공건물 화장실이나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대책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임’, ‘지역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시설들이 어르신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

리한 구조로 건축되어 있음’ 등)와 같이 응답자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5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문항들은 사회적 자본을 다룬 해외 연구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Tsai & Ghoshal, 1998; Grootaert, 2003; Hsu, 2011). 모든 문항은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자본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Chronbach’s α)는 .826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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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통제변수에는 연령, 성별(남자=1, 여자=0), 학력(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학 이상=5)과 같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종

속변수인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음의 변수들이 포

함되었다. 만성질환 수, 근로여부, 배우자 유무(있음=1, 없음=0), 가족과의 교류 수준

이 포함되었다. 우선, 만성질환 수는 응답자가 응답한 만성질환 수를 합산한 값을 활

용하였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변수이다. 대개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원경, 2001; 안은미, 2011). 

근로여부의 경우 근로참여에 대한 좌절이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문수경, 박서영, 2012; Bossé et al., 1990), 본 연구에서는 아니오(0)와 네(1)로 측

정하였다. 배우자 유무 역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김영숙, 서경현, 

2002; 이은령, 강지혁, 정재필, 2013), 없음(0), 있음(1)으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가족

교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망의 주요 요인으로(이승원, 김동배, 이주연, 

2008; 장수미, 2008) Lubben의 사회관계망 척도(LSNS-6)(Lubben & Gironda, 2003)

의 가족과의 교류 수준에 대한 3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약 

몇 명의 가족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가’, ‘약 몇 명의 가족에게 사적인 문제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약 몇 명의 가족에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란 

문항에 대해 각각 ‘없음’ 0점, ‘1명’ 1점, ‘2명’ 2점, ‘3∼4명’ 3점, ‘5∼8명’ 4점, ‘9명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대상의 중복을 허락하여 응답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더 강한 유대가 있음을 의미한다(Lubb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7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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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명)
변수정의 및 측정도구 응답범주

척도문항 신뢰도

(Chronbach’s α)

우울
CES-D 20척도 단축형

(10개 문항)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1),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음(2),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음(3),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음(4)

.772

소득 욕구소득비
1미만(1), 1이상 2미만(2), 

2이상 3미만(3), 3이상(4)
-

사회적 

자본

김순은 외(2014)의 사회적 

자본 문항(53개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
.826

연령 응답자 연령 - -

성별 응답자 성별 여성(0), 남성(1) -

학력 응답자 최종 학력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전문대학 이상(5)
-

만성질환 수
응답자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
- -

근로여부 응답자의 근로여부 아니오(0), 네(1) -

배우자유무 응답자의 배우자 유무 여부 없음(0), 있음(1) -

가족교류

Lubben의 사회관계망 

척도(LSNS-6)의 

가족교류수준 문항

(3개 문항)

없음(0), 1명(1), 2명(2), 3∼4명(3), 

5∼8명(4), 9명 이상(5)
.772

<표 1> 변수 및 측정도구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독립변수인 소득이 종속변수

인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Mo)가 투입된 회귀식에 상호작용항(XMo)

을 투입한 전후의 R2변화량이 유의미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투입이 독립

변인과 조절변인과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변수들을 평균중심화

한 이후 분석하였다. 상기한 조절효과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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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조절변수가 어떠한 조건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평균±1표준편차 

값에 따라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이상균, 2008 재인용). 그래프의 단순기울기(  )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특정 값을 가질 때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조건부 영향을 의미한다. 그 통계적 

유의도는 회귀계수의 검증방법인 t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상균, 2008). 

이상의 분석을 위해 SPSS 21에서 Preacher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SPSS용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만 확인할 수 있

는 반면, Process는 조절변수의 전체영역 중 어느 구간에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한지에 관한 유의성영역을 제시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Hayes, 2015).

Ⅳ.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가 분석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최소 50세

에서 최대 86세의 범위였으며, 그 중 60대가 270명(43.9%)으로 50대 212명(34.5%), 70

대 이상 133명(21.6%)보다 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314명(51.1%), 남자가 301명(48.9%)

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등학교가 275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09명

(17.7%), 중학교 107명(17.4%), 전문대학 이상 105명(17.1%), 무학 19명(3.1%)의 순

서였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만성질환 수는 없다는 응답이 267

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1개 200명(32.5%), 2개 119명(19.3%), 3개 26명(4.2%), 4

개 2명(0.3%), 5개 1명(0.2%)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519명

(84.4%)으로 나타나 없다고 응답한 96명(15.6%)보다 많았다. 현재 근로여부를 조사한 

결과,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가 340명(55.3%), 근로를 하지 않는 응답자가 275명

(44.7%)이었다. 그 외, 가족교류 수준의 경우 최소 0, 최대 15의 범위에서 평균 7.899

점(SD=2.074)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변수들은 각각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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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15 단위: 명(%), 점

변수 응답범주 명(%)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연령

50대 212(34.5)

50 86 .026 -.74060대 270(43.9)

70대 이상 133(21.6)

성별
여자 314(51.1)

0 1 .042 -2.005
남자 301(48.9)

학력

무학 19(3.1)

1 5 -.534 -.548

초등학교 109(17.7)

중학교 107(17.4)

고등학교 275(44.7)

전문대학 이상 105(17.1)

만성질환 수

없음 267(43.4)

0 5 .847 .25

1개 200(32.5)

2개 119(19.3)

3개 26(4.2)

4개 2(.3)

5개 1(.2)

근로여부
아니오 275(44.7)

0 1 -.213 -1.961
네 340(55.3)

배우자 유무
없음 96(15.6)

0 1 -1.900 1.614
있음 519(84.4)

변수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가족교류 7.899(2.074) 0 15 -.05 .975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주요변수 특성 및 상관관계

<표 3>은 본 연구의 주요변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응답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된 욕구소득비를 범주화한 것으

로, 1미만인 응답자가 82명(13.3%), 1이상 2미만 164명(26.7%), 2이상 3미만 156명

(25.4%), 3이상 213명(34.6%)이었다. 즉, 최저생계비 300%이상에 속하는 응답자가 가

장 많았으며, 유사빈곤층에 해당하는 1이상 2미만(김광혁, 2006)이 그 다음으로 많았

다. 종속변수인 우울은 최소 1, 최대 3.4의 범위에서 평균 1.672점(SD=0.394)으로, 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65집

- 120 -

답자들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최소 2.47, 최대 4.15의 범위에서 평균 3.276점(SD=0.304)으

로, 보통(3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규범의식이 평

균 3.902점(SD=0.552)으로 그 수준이 가장 높았고, 사회적 지원 평균 3.523점(SD= 

0.525), 사회응집력 평균 3.464점(SD=0.57), 신뢰 평균 3.433점(SD=0.507) 등의 순서

로 나타났으며, 그 중 사회적 연결망 수준을 나타내는 네트워크가 평균 2.651점

(SD=0.659)으로 가장 낮았다. 주요변수인 소득, 우울, 사회적 자본 각각의 왜도와 첨

도를 검토한 결과,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N=615 단위: 명(%), 점

변수 응답범주 명(%)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소득

(욕구소득비)

1(1미만) 82(13.3)

1 4 -.305 -1.182
2(1이상∼2미만) 164(26.7)

3(2이상∼3미만) 156(25.4)

4(3이상) 213(34.6)

변수 평균(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우울 1.672(.394) 1 3.4 .545 .110

사회적 자본 3.276(.304) 2.47 4.15 .227 -.304

신뢰 3.433(.507) 1.75 4.75 -.502 .077

네트워크 2.651(.659) 1.17 4.60 .519 -.316

규범의식 3.902(.552) 1.80 5.00 -.313 -.121

사회시스템 3.319(.772) 1.00 4.75 -.850 .729

비공식적 통제 3.221(.738) 1.00 5.00 -.558 .294

사회응집력 3.464(.570) 1.83 5.00 -.149 -.267

지역사회 어르신 인식 3.407(.630) 1.67 5.00 -.107 -.258

사회적 지원 3.523(.525) 1.67 5.00 -.367 .409

지역활동 참여 3.157(.417) 1.83 4.50 .227 .562

전반적 환경평가 3.409(.545) 1.75 5.00 -.173 .060

<표 3> 주요변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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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표 4>와 같이 소득과 우울 간에 부적 상관관계

가 발견되었다(r=-.271. p<.001).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들을 대상으로 

공선성 진단결과, 각 분산팽창지수(VIF)는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N=615 단위: 점

구분 소득 사회적 자본 우울

소득 1

사회적 자본 .031 1

우울 -.271*** -.049 1

*** p<.001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3.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소득 수준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인 소득과 조절변인인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

을 때와, 소득과 사회적 자본의 곱으로 생성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

명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소득은 종속

변인인 우울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051, p<.05). 즉, 고령층의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소득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이전과 이후에 모형의 R2값이 0.006(p<.05)만큼 유의미하게 변

화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b=.099, p<.05)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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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15 단위: 점

b SE t p

1단계

상수항 2.169 .239 9.073 ***

통제변수

연령 -.002 .003 -.499 .618 

성별 .023 .037 .620 .536 

학력 -.043 .020 -2.187 *

만성질환 수 .019 .019 .999 .318 

근로여부 -.049 .037 -1.316 .189 

배우자유무 -.209 .046 -4.514 ***

가족교류 -.010 .007 -1.309 .191 

독립변수 소득(Inc) -.051 .019 -2.643 **

조절변수 사회적 자본(SC) -.047 .050 -.943 .346 

2단계     

상호작용항(Inc*SC) .099 .049 2.022 *

R2 .1393

F 9.772***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006* 

*** p<.001, ** p<.01 * p<.05 

<표 5> 소득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상기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방향과 

크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에 평균값 및 평균±1SD값을 대입하였을 때 소득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수

준이 낮을 때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단순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경사를 보인 

반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향상될수록 그 경사가 점차 완만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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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이에 각 단순기울기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표 6>과 같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사

회적 자본의 평균-1SD값(Effect=-.081, p<.01)과 평균값(Effect=-.051, p<.01)에서 조

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평균+1SD값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부적영향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평균 수준이거나 그 보다 열

악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이 열악할수록 낮은 소득수

준이 우울을 초래할 위험이 보다 촉진됨을 알 수 있다.

N=615 단위: 점

조절변인 Effect SE t p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회적 자본

평균-1SD -0.081 0.025 -3.239 ** -0.130 -0.032 

평균 -0.051 0.019 -2.643 ** -0.089 -0.013 

평균+1SD -0.021 0.024 -0.890 0.378 -0.067 0.025 

** p<.01 

<표 6> 사회적 자본의 조건값에 따른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득이 고령층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제하고,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의 존재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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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그 함의와 제언점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고령층의 우울이 증가하였다. 상술하면, 본 연구에서 경

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에 

비해 우울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우울의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고해

온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김태완, 윤상용, 2015; 김진구, 2012; 이상록, 이순아, 

2014), 빈곤과 같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설명하는 사회적 원인론을 지지한다. 즉, 개인의 열악한 경제적 수준은 신체적․정

신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이

훈희, 2015; Heck & Parker, 2002; Hernandez, Montana, & Clarke, 2010), 상대적인 

박탈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Gravelle & Sutton, 2009; Marmot & Wilkinson, 

2001)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산물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이 만성적으

로 가지는 경제적 압박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정

신건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엄태완, 2008). 

둘째,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고령층이 인지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 유

의미하게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미약할수록 열악한 소득수준이 

고령층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촉진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낮은 소득으로 인한 우울문제의 발생위험이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반대로, 사회적 자본이 개선될 때 저소득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다소 완화되었다. 사회적 자본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전망을 마련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까닭이다

(Putnam, 2009; 이민아, 2013 재인용). 요컨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은 고령층이 

우울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Chou, Chi, & Chow, 2004),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긴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우울감소와 분명하게 관계되어 있다(Oxman et al., 1992; 

Oni, 2010 재인용). 

이상의 연구결과는 고령층의 우울완화와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참여, 사회적 활동 등에 각각 관심을 가져온 것에서 더 나아가(박미진, 2017; 

엄태완, 2008), 그 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유용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는 고령층의 열악한 소득수준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완충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경제적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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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는 고령층의 우울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우울문제를 예방하고 그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의 지역사회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와 더

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주축으로 사회참여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활동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내 복지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물질적․심리사회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예로 들면, 해

당 지역 저소득 고령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여가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 고립과 소외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독거

노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 활성화 사업과 같은 네트워크 강화 프

로그램을 지역사회 저소득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보

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원인 및 속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지향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층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신체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고령층의 특성에 맞게 편리

한 대중교통, 안전하고 넓은 인도 등 물리적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어

야 한다.

둘째, 고령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할 경우, 

고령층은 가족 내에서는 물론 노동시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

의 대상이 된다. 더욱이 저소득 고령층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편견까지 더해져 이중차

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들을 위축시켜 사회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한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고령층을 향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금하려

는 사회적 차원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세대통합교육과 같이 여러 세

대가 함께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

는 내용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고령층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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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령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통의 사회

문제나 관심사를 공유해나가는 활동에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적 지원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신뢰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저소득 고령층은 불명확한 수혜기

준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신은 

저소득 계층 간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현주, 정순둘, 김고은, 2013).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상자 선

정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불신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 지원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적 지원체계 전반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고령층이 접근하

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언론홍보

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

는 홍보활동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수준을 기존보다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소득과 우울의 부적관계는 기존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지원이 우울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연금액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급여 수준의 개선을 고려

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많은 저소득 고령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취업

지원활동과 일자리사업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욕구에 

맞게 일자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

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고령층의 체력을 고려하여 시간제 근무도 확대하여야 한다. 

이 같은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활동 참여는 저소득 고령층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발생시키는 데에서 나아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하

는 것에도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토대가 될 수 있다.

상기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의 조절효과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소득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항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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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을 때 나타난 R2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그 값이 충분한지를 

엄격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료를 통해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득과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선택가설에 따라 

우울과 소득 사이의 역인과 관계(Zimmerman & Katon, 2005)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후속연구에서 종단자료를 활용해 그 인과관계를 보다 엄격히 검증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전체 평균값이 활용되

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각 하위차원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검토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개입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한계로 인하여 고령층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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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come on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Kim, Sue-Lynn*․Ju, Kyong Hee**․Chung, Soon-dool***

This study empirically explor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With this purpose, 

615 adults aged 50 years and over from ‘2017 age integration survey’ data which 

had been collected through proportional allocation and weighted sampling taking sex 

and age into account were analyze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using Preacher's SPSS PROCESS 

Macro. Analysis results show that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which 

is significantly moderated by the level of social capital. That is, the likelihood of 

depression caused by low income increases as social capital decrease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enhancement of social 

capital, to lower the risk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older ad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older adults, income, depression, social capital,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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